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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를 살펴보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성공적인 중년기 발달요인 탐색: 정신건강 및 일/가족 라이프코스의 한미간 비교연구' 프

로젝트의 일부자료인 30-60세의 중년기 남녀 1,666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미국인들을 위해 개

발된Carol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이용하여 한국인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의 

정보의 양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증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결과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은 Ryff의 모델에 낮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둘

째, 문항반응이론 (Item Response Theory) 분석 결과 전체 18개의 문항중 10개만이 적절한 양의 정

보를 주고  나머지 8개의 문항들은 아주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Ryff

의 여섯개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하위차원들 중 네개만이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측정을 위해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척도의 계발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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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평가

하고 측정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의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삶의 조

건과 상황 같은 객관적인 조건들을 알아보거나

(Dudley Duncan, 1969, 김명소 외(2001) 에서 재인

용),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한 의미와 경험 그리

고 정서 등 주관적인 평가와 인지를 조사해 왔

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1976). 최근

에 오면서, 주관적인 평가와 인지가 객관적인 조

건보다 삶의 질을 더 많이 예측한다는 연구 보

고가 잇따르면서,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학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

다. 이 연구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

법 중 하나인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삶의 질을 단일차원의 삶의 만족도로 이해할 때 

이론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즉,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가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한 구

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well-functioning)있

는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Ryff & Keyes, 1999). 

따라서, 선행 연구들은 개인이 평가하는 심리적 

복지감이 다양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복합적

인 개념이라고 보았고, Ryff(1989)는 좋은 삶 혹은 

바람직한 삶에 관한 임상, 상담, 그리고 성인기 

발달 심리학의 여러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

적 복지감이 6개의 하위 차원(자율감, 목적감, 성

숙, 통제감, 자아 존중감, 타인과의 관계)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 차원으로 무엇

이 중요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는가 여부

는 개인이 속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성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련성

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성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을 구성하는 개별 하위 차원의 중요도나 

취약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연령에 따

라 각각의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 차원의 발달 

수준은 그 속도나 정도에서 차이가 관찰된다

(Keyes & Ryff, 1998). 더욱이 문화 간 비교를 시

도한 연구들은 개별 문화권에 따라 심리적 복지

감의 구성 요인이나 중요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

타난다고 보고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Ryff, Lee 

와 Na(1993) 의 연구를 보게 되면, 집단주의 문

화권에서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반면

에, 서구와 같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문화권

에서는 개인적 목표와 성취, 자율성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심리적 복지감이 사회적 속성

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인 동시에, 각 

사회․문화 체계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

을 이루는 구성 요인이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

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의 심리적 복지

감 구조를 확인하고,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문항

들이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해 어느 정

도로 설명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주된 연구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

도(1989)의 구조와 각 문항들이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중․장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가 Ryff(1989)의 심

리적 복지감 모델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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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전시킨 척도가 한국 

중․장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어느 정

도 설명할 수 있는지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작

업을 통하여 우리 나라 중․장년기 성인들의 심

리적 복지감의 구조를 살펴보고 한국인들의 심

리적 복지감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

을 선별해 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고찰

기존연구 경향

중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이 중년기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

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 동안 심리적 복지감, 

특히 중년기 심리적 복지감은 삶의 질을 살펴보

는 다른 지표나 측정 도구에 밀려 크게 활용되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Baltes와 Baltes 

(1990)는 심리적 복지감이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는 적지만, 중년기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관심이 

이미 다양한 연구 전통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

다고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 세 개

의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의미와 중요도가 부각

되었다고 지적한다. 

Baltes 와 Baltes(1990)가 언급한 세 가지 연구 

전통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노년학 분야이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관련 연구들은 노

년기의 건강 및 의존성, 생활의 질 등이 중년기

의 삶의 모습, 생활양식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Moen & Wethington, 1999; 

Willis & Reid, 1999), 때문에 성공적 중년기 발달

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작업은 미래 노인인

구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는 심리적 복지감의 발달적인 속

성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이다. 두 번째는 대규모

의 조사 자료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는 연

구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관련 연구들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삶의 만족감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

을 관찰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각 시기별 삶의 

경험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연령의 연속적․선형적

인 속성에 초점을 두면서 “중년기”라는 시기적인 

특이성과 삶의 질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해서

는 탐색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세 번째는 삶의 

경험을 주제로 한 연구들로 이들은 중년기의 다

양한 삶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과 가족을 비롯한 다중 역할 수행, 다양한 생

활사건 관련된 연구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

들을 통해 중년기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이 초래

하는 심리적 반응에 대한 관심이 여러 연구 분

야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전통에서 중년기 심리적인 

복지감의 중요성이나 연구 가치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년의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이나 구성, 그리고 도구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구의 경우 90년대 

초반부터 심리적인 복지감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소개되었고, 그에 대한 활용도와 검증 

작업 그리고 최근에는 재평가 작업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각도에서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려

는 시도들이 발견된다. 그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

러한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들을 적극적으로 번

안․사용하는 노력도 많지 않았고, 이를 한국적

인 특성에 맞게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연구는 더

욱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년기 심리적 

복지감 척도구조와 개발을 위해 기존 서구의 성

인 및 노년기 발달 연구들이 주로 사용해온 Ry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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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의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척

도의 적합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구조와 각 문항들이 한국 성인들

의 심리적 복지감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구성

Ryff(1989)는 개인이 불안이나 우울증, 다른 형

태의 심리적 병리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심리

적 안녕감의 개념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서, 긍정적인 정서와 경험에 바탕을 둔 심리적 

복지감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Ryff(1989)

는 기존의 여러 심리학 이론들(Allport, 1961; 

Burhler, 1935; Erikson, 1959; Jung, 1933; Maslow, 

1968; Neugarten, 1968, 1973; Rogers, 1961; Ryff 

1995 에서 재인용)에서 설명하는 긍정적인 심리

기능의 특성들을 통합하여 심리적 복지감의 구

조를 개념화하였다. Maslow(1968)의 자아성취감

(self-actualization), Rogers(1961)의 기능적인 인간에 

대한 기술, Jung의 개체화론, Allport (1961)의 성숙

(maturity), Erickson(1959)의 성인기 발달 과업 그

리고 Neugaten(1968, 1973)의 성격 변화와 노년

기 삶의 변화 개념을 바탕으로 심리적 복지감 

척도 구성하였다(Keyes & Ryff, 1999). 기존에는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보기 위해 행복감(happiness)

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등 단일 문항이 이

용되어 왔는데, 그에 비해 심리적 복지감은 한 

가지 개념으로 측정될 수 없는 다차원적인 개념

으로 자율성, 환경 통제력, 자기수용, 삶의 목적, 

성숙, 타인과의 관계라는 6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Keyes & Ryff, 1999; Ryff, 

1989). Ryff(1989)의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 척도들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부정적이

거나 복잡한 모습까지도 인정하는 것으로, 자아

실현이나 성숙의 특성들을 반영한다. 또한 자신

의 현재 모습뿐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수용하

며,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다.

타인과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따듯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인류에 대한 감정이

입과 애정을 가지며 친밀감(intimacy)과 다른 사람

에 대한 지도(generativity)를 하는 것이다.

자율성 (autonomy)

자기결정, 독립심,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 통제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규율들에서 

자유를 느끼며, 자기의 기준대로 자신을 판단하

는 것을 말한다.

환경의 통제력 (environmental mastery)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맞는 환경을 선택하거

나 창조하는 것이다. 심리적, 정신적 활동들을 

통해 환경을 창조적으로 변화하며, 주변의 기회

들에서 장점들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삶의 목적 (purpose in life)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잘 통합하

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성장 (personal growth)

자신의 잠재력을 의식하고 성장을 위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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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경험에 

개방되어 있으며, 성장의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

에 직면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가 기존의 

정신 건강 및 복지감 척도들, 이를테면, 자존감, 

우울감,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러한 기존 개념들을 포함하는가 여부를 밝히

기 위해 다양한 타당도 검증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Ryff의 심리적 복지감 

6개 차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양한 심리적 반

응과 안녕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성격 특성을 

잘 나타내고 기존의 우울감이나 생활만족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없었던 심리적 복지감의 다른 

영역들을 설득력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yff & Burton, 1996; Showers & Ryff, 

1996). 또한 6개의 개별 하위 차원과 심리적 복

지감이라는 큰 개념과의 관계가 타당하다는 것

은 Ryff와 Keyes(1995)의 연구에서 확증적 요인분

석을 이용하여 제시하였으며, 문항들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어(Ryff, 1989) 내적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활용과 문화적 차이

이상에서 제시한 Ryff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

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차원적인

(multidimensional) 개념을 잘 설명하는 동시에 다

양한 발달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발전시킨 척도

로 미국 내 성인기 복지감 연구에 많이 활용되

어 왔다. 그런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척도가 얼마만큼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Ryff가 제시한 여섯 개의 하위차원들

이 한국인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

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비교하는 연구의 결과

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Ryff의 척도

가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를 얼마만큼 반영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

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심리적 또는 인

지적 측정도구들을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검증 

없이 사용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Van de Vijver(2003)는 국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WISC-III를 사용하는데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번역 상 문제들을 고려한 측정도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번역을 할 때 구조적 등가성 

(structural equivalence), 측정단위의 등가성

(measurement unit equivalence), 그리고 단계의 등

가성 (scalar equivalence)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비록 Van de Vijver(2003)의 연구가 아동

들의 인지능력 측정도구를 예로 설명하고 있지

만, 이러한 측정도구의 번역상의 문제들은 다른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중장

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의 사용 

시에도 요구된다. Lambert 등도(2003) 문화적 배

경이 다른 집단의 결과를 심리측정학적인 특성

이나 구조가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대

한 우려를 지적하였다. 또한 Diener, Oishi, 그리고 

Lucas(2003)는 주관적 복지감 측정도구를 다른 문

화권에서 사용할 때, 반응 시 조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예. social desirability) 있을 수 있으

며, 특히 서구권 문화적 배경에서 계발된 측정도

구를 비서구권 문화에서 사용할 때 타당도 검증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대표적인 비교 문화 연

구인 Ryff, Lee, 와 Na(1993)의 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심리적 복지

감의 총합에서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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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미국인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 두 번째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서는 타

인과의 관계가 다른 하위 차원들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미국인들의 심리

적 복지감 하위 차원에서는 성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Ryff와 그의 

동료들은(1993) 문화권마다 정의하는 “자아개념”

의 차이 그리고 발달 목표라는 문화적 가치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물론 이 연구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공식을 이용한 연구라

고는 하지만, 각각의 문항들의 변별력이 다른 상

태에서 각 문항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내리는 

결론이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관찰된 차이를 

문화권의 가치가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의 차이

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인

과 미국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구성하는 하위 차

원의 구성의 차이, 문항에 대한 반응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적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를 밝히고

자 한 소수의 연구들은 주로 심리학계를 중심으

로 진행되어 왔다. 관련 연구(김혜원․김명소, 

2000; 김명소․김혜원․차경호, 2001)들은 Ryff 

(1989)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확증적 요인 

분석을 통해 Ryff(1989)의 척도가 한국의 중장년

층 심리적 복지감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탐색

하였다.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활용도나 적합성

을 살펴보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소수 선행의 연구들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도는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의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한점이 

발견된다. 첫째, 척도의 구성 및 적합성을 검증

함에 있어서 표본의 대표성의 확보는 무엇보다

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대

부분 제한된 지역의 한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확증적 요인 분석을 실시

하면서, 기존의 심리적 복지감 6개 차원이 한국

인들에게서 동일하게 관찰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그들이 사용한 모델이 한국인들

의 심리적 복지감을 잘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남아있다. 실제로, 김혜원과 김명

소(2000)의 연구나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관찰되는 6개요인 내에는 아이겐 수치가 매우 

낮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관찰할 수 

있어서 6개의 하위 차원으로 조직된 척도의 적

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때문에, 확증적 

요인 분석을 통해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개별 문항이 주는 정보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주는 문항을 선별하는 등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확증적 요인 분석과 문항 선별 

분석을 통해 Ryff 심리적 복지감 모델(1989)이 성

인들의 자료와 잘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

성인들에게 맞는 심리적 복지감 구조와 문항들

을 찾아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공적인 중년기 발달요인 탐색: 

정신건강 및 일/ 가족 라이프코스의 한미간 비교

연구(한경혜 외, 2001)’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일

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이 30세부터 60세에 해당하는 1,666명의 한국 성

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상의 학력이 48.5%로 가장 많았고, 총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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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만원대가 가장 높은 비율(34.9%)을 보였

다. 배우자가 있는 성인들의 비율(90.2%)이 없는 

성인들보다 많았고, 역시 직업이 있는 성인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95.2%).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확증적 요인 분석과 문항 선별 분석을 통해 Ryff 

심리적 복지감 모델(1989)이 성인들의 자료와 잘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성인들에게 맞는 심

리적 복지감 구조와 문항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측정도구

Ryff(1989)가 고안한 심리적 복지감 (Psychological 

Well-being)의 여섯 개의 하위차원들을 한국말로 

번역하였고 각각의 차원들을 구분하여, 자기수용, 

타인과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그리고 개인의 성장 등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Ryff(1989)가 처음 고

안한 심리적 복지감은 각 차원 당 약 80개씩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후 연구들에서는

(Ryff & Keyes, 1995; Keyes & Ryff, 1998) 각 차원

당 3개씩 총18개의 문항들을 주로 사용하였으므

로, 본 연구에서도18개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방향이 다른 문항들은 recode를 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 analysis)

요인분석은 크게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과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 

analysi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명확한 모델 없이 특징

들과 관계들을 찾아내는 것인 반면, 확증적 요인

분석은 자료의 구조에 대한 기존의 정보들에 근

거한 모델을 확인하는 것이다(Tabachnick & Fidell, 

1996). Ryff와 Keyes(1995)의 연구나 김명소, 김혜

원, 차경호(2001)등은 심리적 복지감 구조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보여

준바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모델이 한국인

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잘 대표하는지에 대해서

는 검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yff의 심리적 복지감 모델이 한국성인들의 자료

와 잘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확증적 요인

분석을 사용하여, 한국성인들에게 맞는 심리적 

복지감 구조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은 측정하고

자 하는 특성(trait)들과 문항의 반응(response)의 수

학적 관계에 관한 것으로, 각 문항들이 측정하고

자 하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개개의 문항별로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특성수준

을 구별하고 척도의 오류의 양을 제공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각 다른 그룹의 비슷한 특성들을 

찾아내는 장점이 있으며, 주어진 요인(factor)내에

서의 각 문항들의 모수(parameter)들을 테스트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문항들이 동일한 측정모

수를 가지고 있다면 측정하는 그 특성이 동일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De Ayala, 1993; 

Mellenbergh, 1996; Weiss, 1995). 

IRT모델은 척도의 계발과 타당도를 증명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 양자선택이거나 또는 Likert 

scale같이 여러 선택 사항이 있는 척도 모두에 다 

적용할 수 있다. IRT 모델에서는 잠재적인(latent) 

특성들을 Θ로 표현하며, Θ의 범위는 -3에서 +3 

(Embretson & Reise, 2000)으로 표현한다. 심리측정

학에서는 X축에 Z점수를 그리고 응답자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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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1666)

변수 구분 변수 구분

성별
남자

여자

838(50.3%)

828(49.7%)
직업유무

직업있음

직업없음

1586(95.2%)

80(4.8%)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684(41.1%)

523(31.4%)

455(27.3%)

4(0.2%)

총수입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117(7.2%)

475(29.1%)

571(34.9%)

285(17.5%)

98(6.0%)

86(5.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이상

114(6.8%)

181(10.9%)

808(48.5%)

560(33.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1503(90.2%)

163(9.8%)

에 다르게 대답하는 가능성이 Θ수준과 맞추어 

나타낸다. 각 문항의 모수인 bjk모수는 X축에 위

치하며 높은 모수치는 높은 Θ수준을 의미한다. 

ajk모수는 0부터 3까지에 주로 위치하며 변별모수

라고 한다. ajk모수가 클수록 각각 다른 특성들을 

더 잘 구별해내는 것으로 해석한다(Embretson & 

Reise, 2000). 

각 문항의 선택범주가 bjk의 숫자를 결정하

는데, 가능한 선택범주-1이 bjk의 숫자가 된다 

(Embretson & Reise, 2000). 예를 들어, 5점척도 문

항인 경우는 4개(5-1)의bjk가 존재한다. Ryff의 심

리적 복지감 척도는 7점척도를 사용하였으나, 한

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4개의bjk가 존재한다. 각 응답

자가 특정한 선택범주에 응답할 가능성은bjk로부

터 계산되어지며 각 문항의 결과를 나타내는 선

은 문항특징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 ICC)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각 심리적 복지감의 ajk와 bjk모

수로 만들어진 Θ는 X축에 그리고 각 문항의 선

택항목의 가능성들은 Y축에 나타난다. 마지막으

로 각 문항의 정보의 양과 Θ수준은 문항정보곡

선(item information curve, IIC) 에서 알 수 있으며, 

심리적 복지감의 각 하위차원들의 정보는 테스

트 정보곡선(test information curve, TIC)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각 하위차원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

고 있는지를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 

analysis)를 통해 살펴보고, 각 문항들이 각각의 

하위차원들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이용하

여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미

국인들을 대상으로 발전된 Ryff의 심리적 복지

감 척도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에서도 그

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나

아가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계발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자료의 분석은 다양한 통계프로그램을 각각의 

연구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우선 SPSS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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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들을 파악

하는 기술통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기존의 모델

과 한국성인 자료간의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4.0을 이용하였으

며,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성인들의 심리

적 복지감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각 문항들의 정

보의 양과 모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MULTILOG 

7.03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Ryff의 구조와 한국 중년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 중년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가 어

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Ryff의 심리적 복지감의 

모델을 가지고 확증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확증적 요인분석은 Ryff가 

제시하는 기존의 모델들의 자료와 부합도를 테

스트하는데 사용되어 졌다.

한편, 카이자승 점수는 모델부합도를 측정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사용해온 통계방법

이지만 연구대상의 사이즈가 큰 경우 민감하여 

(Schumacker & Lomax, 1996), 모델이 자료와 잘 

부합되는 경우에도 부적절하게 가설을 기각하

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수에 상대적으

로 덜 민감한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그리고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사용하여 모델의 부합도

를 살펴보았다. TLI와 CFI는 .90보다 클 경우를 

모델과 자료가 잘 부합되는 것으로 그리고 .80과 

.90 사이일 경우는 적당하게 부합된다고 간주한

다(Vandenberg & Lance, 2000). RMSEA는 .05이하이

면 좋은 것으로 그리고 .05와 .08 사이이면 적당

한 것으로 여겨진다(Steiger, 1990).

본 연구에서는 확증적 요인 분석을 위해 세 

가지 모델을 구성․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인 비

위계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은 각 여섯 개의 하

위 차원들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고 전체 응답

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이 모델은 

여섯 개의 잠재변인(latent variable)들과 각 변인들

에 속한 세 개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

차원적인 Ryff의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해주며, 김

명소 등의(2001) 연구에서 6개요인 모델과 가장 

유사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이차 순서적 모델은 

심리적 복지감이라는 잠재적 변인과 여섯 개의 

각 하위차원들, 그리고 각 하위차원에 속한 문항

들 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 

차원적 모델은 하나의 심리적 복지감의 잠재적 

변인과 각 문항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따

라서 이 모델에서는 각 여섯 개의 하위 차원들

간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표 2>참조).

<표 2>의 결과를 보게 되면, 한국인의 심리

적 복지감 구조는 Ryff가 제시한 구조와 다른 것

으로 보여진다. Ryff가 제시한 심리적 복지감 모

델들의 모델부합도(카이자승 점수, TLI, CFI, 와 

RMSEA)의 점수들이 모두 낮게 나와, 한국 중년

기 성인의 자료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중 비위계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이 가장 

수용할만한 모델 부합도를 보였다. 이는 Ryff와 

Keyes(1995)의 연구에서 비위계적 여섯 차원 모델

의 부합도가 가장 수용할 만 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김명소 등 (200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섯 개의 잠재변인들과 각 문항들간

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위계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를 찾

아내기 위해 문항반응 이론을 사용하여 각 문항

들의 정보의 양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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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리적 복지감의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델 부합도

모델들 Ns Chi-Square (df) TLI CFI RMSEA

기존의 심리적 복지감 모델들

비위계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 1666 1507.23 (120) .67 .74 .08

이차순서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 1666 1585.29 (129) .68 .73 .08

단차원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 1666 2480.25 (135) .51 .57 .10

IRT 와 CFA 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

다차원적 네요인 모델 1666 67.26 (14) .95 .97 .05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정보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18문항들이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복지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

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였다. 문항반응이론은 각 요인들의 구조에 

민감한데, 이는 각 문항들이 속해있는 요인에 대

한 정보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비위계적 심리적 복지감 모델이 가장 수용할

만한 모델 부합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모델 구

조를 따라 여섯개의 하위차원들과 각각의 문항

들의 관계를 기초로 ajk와 bjk모수, 그리고 문항정

보곡선(item information curve, IIC)을 이용하여 각 

문항들의 정보의 양을 추정하였다.

<표 3>에 각 문항들의 ajk와 bjk모수들이 제시

되었고, <그림 1>에는 각 문항들의 정보의 양이 

나타나 있다. <표 3>에 나타난 모수들과 문항의 

정보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0.5 이하의 a모수

를 갖는 문항들은 문항정보곡선이 0.1이나 0.2 

이하를 나타낸다. a모수가 0.5 이상 1 이하인 경

우에 문항정보곡선은 0.2 이상0 .5 이하의 수준

을 보이며, a모수가 1이나 1.5 이상인 경우에는 

0.5 이상의 정보수준곡선을 나타낸다. 정보의 양

은 문항정보곡선으로 결정하는데 각 문항의 정

보가 0.5에서 1이상인 경우는 정보의 양을 많이 

제공하는 좋은 (good) 문항으로 구분하고, 0.1에서 

0.5인 경우는 보통의 (mediocre)문항으로, 그리고 

0.1이하인 경우는 불충분한 (poor) 문항으로 구분

한다. b모수가 4에서 +4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대개 좋은 정보의 수준을 보여주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정보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면, 자율성의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 편이다” 문항은 a모

수가 2.94로 3과 +3의 범위 안에 있으며 b모수

들 역시 -4에서 +4의 범위 안에 있다(<표 3>을 

참조). 이 문항의 정보문항곡선은 2.0을 넘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1), 한국 중

년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중 자율성 차원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하위차원별로 정보의 수준을 살펴보면, 자

율성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내 생각대

로 하는 편이다”와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내 

자신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 문항들은 좋은 정

보의 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

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따르는 편이다” 문항

은 정보의 양이 불충분하였다. 자기수용성의 경

우는 “나는 내 성격을 대체로 좋아한다”와 “지금

까지 내가 성취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문

항들은 보통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내 인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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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만족한다” 문

항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한 문항만이 좋은

자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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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심리적  복지감 각 문항들의 정보수준 곡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장

은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배움과 변화 그리

고 성장의 과정이었다”와 “나는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문항들은 

좋은 정보의 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나는 내 생활을 크게 바꾸거나 고치고 싶

지 않다” 문항은 정보의 양이 불충분하였다. 삶

의 목적은 “나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와 “나는 그날그날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문항들은 좋은 

정보의 양을 제공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한 편이다” 문항은 정보의 

양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통제력은 

“매일의 생활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문항은 불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전반적으로 나는 계

획성 있게 사는 편이다”와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는 편이다” 문항들

은 좋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긍정적 관계 차원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와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문항들은 보통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나는 가깝

거나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다” 문항은 양

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한 문항만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자기 수용성과 타인과의 관계 차원

들을 좋은 정보의 문항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

고, 자율성, 개인성장, 삶의 목적, 그리고 환경 

통제력 차원들은 양질의 문항들을 두개씩 가지

고 있었다. 18개의 심리적 복지감 문항들 중 10

개의 문항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4개

의 문항들이 중간정도의 정보를, 그리고 4개의 

문항들이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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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RT 와 CFA에 의해 만들어 낸 모델

한국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

한국 중년기 성인들에게 맞는 복지감의 구조

를 찾아내기 위하여 심리적 복지감의 각 차원에 

좋은 정보를 주는 10개의 문항들만을 가지고 확

증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6개의 하위차

원들 중 자율성과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차원들

은 양질의 문항들이 하나씩밖에 없으므로 확증

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들을 제외한 자율성, 개인의 성장, 삶의 목적, 그

리고 환경 통제력의 네 가지 차원들의 8문항들

만이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확증적 요

인분석에 사용되었다.<표 2>에 나타난 대로 한

국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해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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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항들로만 이루어진 4차원 

8문항 모델은 한국 중년성인 자료와 높은 부합

도를 보였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

적 복지감의 구조를 찾아내고 Ryff 척도의 문항

들 중 한국인들의 복지감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문항들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연구결과 

Ryff가 제시한 심리적 복지감의 구조는 한국 성

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차원을 그대로 한국 중

년들에게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

인다. Ryff척도를 이용하여 한국 중년성인들의 심

리적 복지감 정보의 양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

로 구조화한 한국 중년의 심리적 복지감은 네개 

차원 8개 문항 모델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겠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미국인들을 대상

으로 만들어진 Ryff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는 한

국 중년기 성인들의 자료와 부합도가 높지 않았

다. 기존 연구들은 6개 하위 차원을 가진 Ryff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가 한국 성인 남녀에게 비교

적 잘 부합한다고 밝힌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6개 차원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 모델의 모델 부

합도가 높지 않았고, 문항 반응 분석으로 수용할 

만한 문항을 선별 한 후의 심리적 복지감 모델

은 4개의 하위 차원을 갖는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는 두 가지 측면

에서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6개 하위 차원의 

모델부합도를 비교한 지수에서 본 연구와 기존 

연구는 차이가 있었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는 

GFI, AGFI, NFI등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는 표본대상의 수에 상대적으로 덜 제한을 받는 

TLI 와 CFI를 사용하여 더 엄격한 기준의 모델부

합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지수 사용의 차이

가 모델의 부합도 여부에서 다른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기존 국내 연구들은 선

택된 모델의 타당도나 문항의 신뢰도에 대한 별

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 문

항 반응 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정 문항에서 한

국인들의 반응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모델 선택과 함께,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Ryff의 모델이 한국 중년기 성인들의 

자료와 잘 부합되지 않는 본 연구의 결과는 

Lambert등이 (2003) 심리적 요인들을 측정하는 척

도들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

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Diner 등이(2003) 주

관적 복지감 측정도구를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

하는 경우, 특히 서구권 문화적 배경에서 계발된 

측정도구를 비서구권 문화에서 사용할 때, 타당

도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

로 볼 수 있다. 

비록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가 다차원적인 

측면을 접근 할 수 있고 여러 심리학적 이론들

에 근거하여 발달된 척도라 하더라도, 한국 중년

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함에 있어 문

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각 문항들의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정보의 양을 측정한 결

과 전체 18개의 문항들 중 단지 10개만이 양질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자기수용성의 “나는 내 성격을 대체로 좋아

한다” 와 “지금까지 내가 성취한 것이 별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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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문항이나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의 “친

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렵고 힘

들게 느껴진다”와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들은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는 지금까지 Ryff 

(1989)의 척도를 사용한 문화권 비교 연구에서 

밝힌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들의 민감도가 

비서구문화권이 서구에 비해 높았다는 결론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르면, 타인과의 관계 관련 문항들이 심리적 복

지감이라는 전체 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낮기 때

문에,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한 차원으

로 사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결과 기존

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한 비교연구의 결과는 신

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문항들

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점수의 차이만으로 서구와 차이를 보이는 한국

적 특징으로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

된다. 이와 같이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항들이 관찰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척도의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항에 대한 

이해의 오류와 문항의 내용이 개별 문화권에서 

가지는 중요도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항과 그렇

지 못한 문항들을 함께 사용할 경우 척도의 신

뢰도나 타당도는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 6개 차원의 

18문항을 그대로 종속변수로 사용한 연구(김경민, 

한경혜, 2004; 차승은, 한경혜, 2003)들은 신뢰도

가 높지 않은 점, 독립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할 

때 모델 부합도가 높지 않았거나, 예측 변수를 

찾아내는데 어려운 점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

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

를 사용할 때, 척도가 가지는 구조의 적합성은 

물론, 각 문항의 정보의 양을 기초로 하여 척도

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심리적 복지감 구조의 차이나 문항이 주

는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앞에서는 미국

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만 설명하였는데, 다른 

한편에서 문항 번안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Van de Vijver(2003)는 문

항의 번역시 구조적, 측정단위 그리고 단계의 세 

가지 등가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척도를 번안할 때, 반복적인 타당도와 

신뢰성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문항

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

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번안의 과정에

서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거나, 분

석 단위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

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경우 특정 

문항에서 서구와는 매우 다르게 해석되는 문항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

고자 하는 일을 다한 편이다(Some times I feel, as 

if I've done all there is to do in life)”의 문항이 대

표적인 예로 지적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문항

은 서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의 목적감 차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의 하나로 포함된 것

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이 문항이 다른 긍정

적인 문항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한편, 부정적인 

문항들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서, 응답자들에게 

이 문항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조망의 

차이라는 문화적 차이보다는 번안을 하는 과정

에서 원문의 뜻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한 측면

이 더 커 보인다. 즉 Van de Vijver(2003)가 지적

한 바와 같이 번역의 과정에서 문항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취지가 손상된 측면이 있다. 이 

문항의 오류가 심리적 복지감의 전체 신뢰도를 

크게 낮추거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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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항이 포함되었을 때 척도의 등가성을 확보

하는데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구

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는데 있어서 신뢰도 

및 타당도의 문제와 함께, 내용과 분석단위의 등

가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이러한 등가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논

의도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Ryff(1989)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 각 문항의 정보의 

양을 근거로 한국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접

근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척도를 사용할 때 척도가 

가지는 제한점을 고려해보건대, 한국 중노년기 

성인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심리적 복지감 구조에 대한 후속 연구와 계발이 

요구된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심리적 복지

감의 네개 차원(삶의 목적감, 성숙, 통제성 그리

고 자율성)이 한국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대표한

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이

외에 어떠한 요인이 한국인의 심리적 복지감 구

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서구에서 개발되고 사용

되는 다양한 심리적 복지감 측정도구들을 사용

하여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충분한 정보

를 주는 문항들을 탐색하고 한국인들에게 적합

한 심리복지구조를 발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또한 Keyes와 Ryff (1998) 의 심리적 

복지감이 성별, 연령, 교욱수준 정도에 따라 다

르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한국 중년기 성인들

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구조를 측정하는데 있어 Ryff가 개발한 

척도의 18문항들을 다 사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개한 문항반응이론이 

컴퓨터 적용 테스트를 계발하는데 근간이 되는 

연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모든 피

험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기존 지면 테스트

의 한계를 벗어나 연구자와 응답자 모두의 시간

과 노력을 절약하며 각 개인의 수준에 맞는 컴

퓨터 베이스된 척도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루어 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확증하는데

는 연구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의 

중년 성인기 복지감 연구 분야에서 간과하였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계발된 척도들이 한국인들

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하

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문항반응이론

을 이용한 한국인 대상의 연구는 전무하므로 심

리정신 측정학의 척도계발의 한 방법론을 소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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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well-being structure

and item information of Korean adults

Jeong-shin An            Gyoung-hae Han          Seung-eun Cha

    Center for Family Policy &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researc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psychological well-being measurements 

which is developed by Carol Ryff (1989), for Korean adults, in terms of the structures and 

amounts of information. The data came from 'Exploring Successful Developmental Factors of 

Middle Aged' with 1,666 Korean adults aged 30s to 60s.  Firs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ggested Ryff's psychological well-being models did not fit well with Korean middle aged 

adults. Second, item response theory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variance and limited information 

for most items for Korean. Only ten among eighteen items provides good amounts of 

inform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adults. Third, only four sub-dimensions of 

Ryff's psychological well-being works for Korean adults' well-being structure. This study suggests 

that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measurement including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dults is needed rather than using the measurement which developed for U.S. adults 

without checking validity.

Keywords : psychological well-be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em respons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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